
화학물질, 유해성 조사 면제 수두룩
2012년 수입량 24만톤으로 증가 … 영업비밀 핑계로 무기명 꼼수도

유해성 조사를 받지 않고 수입된 신규 화학물질이 최근 3년 동안 57만톤에 달하고 발암물질도 상당량 포함

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민주통합당 은수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3년 동안 23만1873건, 무게로는 56

만7241톤의 신규 화학물질이 유해성 심사를 면제받고 수입됐다.

면제대상은 2010년 12만1448톤에서 2011년 20만1547톤, 2012년 24만4246톤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신규 화학물질은 원칙적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받아야 하나 수입량이 연간 100㎏

이하이거나 시험·연구 목적일 때, 일반 소비자에게 완제품으로 제공되는 때는 조사를 면제받는다.

해당 화학물질을 노동환경건강연구소의 독성정보와 대조한 결과 1급 발암물질 7건, 2급 23건, 3급 43건으로

나타났다.

영업비밀을 핑계로 알 수 없음(Unknown Chemical) 물질명으로 수입한 양도 3년 동안 3만384건에 3968톤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섬유유연제 등을 생산하는 한국P&G가 전체의 26％를 수입해 가장 많았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

도체·전자기업들이 뒤를 이었다.

은수미 의원은 “서류와 실제 수입량이 같은지, 신고한 목적대로 사용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없다”며 “노동

자들이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알고 대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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